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는 5.18 역사 왜곡과 세월호 유가족 폄훼를 일삼아온 대표적 ‘극우 인사’ 차기환 씨의 방
문진 이사 지원을 강력히 규탄한다. 공영방송 파괴의 주범이기도 한 차기환 변호사는 다시는 방문진 이사 자리에 앉아
서는 안 될 대표적인 극우 편향적 문제의 인물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1일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지원자 22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방문진은 MBC
의 경영을 관리·감독하는 기구로, 방문진 이사는 공영방송에 대한 깊은 이해와 올바른 역사관, 미디어 전문성이 동시에 
요구되는 자리이다. 그런데 지난 2009년과 2012년 방문진 이사를 2번이나 연임하며 MBC 파괴에 일조했던 차기환 씨
가 또다시 방문진 이사가 되겠다고 나섰다. 이는 공영방송 MBC의 주인인 국민과 방문진 이사 선임 권한을 가진 방통
위 상임위원들을 모두 무시하는 몰염치한 행위이다.  

차기환 씨의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인 극우 성향은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세월호 참사에 대한 그간의 반복된 주장
들에서 명확하게 드러난다. 차 씨는 5.18 관련 허위 주장과 거짓 사실을 수년간 지속적으로 유포해 왔다. 하얀 상복을 
입고 아버지의 영정 사진을 들고 있는 5살 꼬마 상주의 사진은 5.18의 비극을 가장 뚜렷하게 드러낸 사진으로 유명하
다. 이 영정 속 희생자는 당시 계엄군의 집단 발포에 의해 숨진 36살 조사천 씨로, 조 씨가 숨진 시각은 시위대가 총
기를 탈취해 배분하기 이전으로 보는 것이 정설이다. 차기환 씨는 그러나 조 씨가 계엄군이 아닌 시민에 의해 희생됐
다는 허위 주장을 반복해 왔다. 국방부의 과거사 진상조사 결과와 관련 증언들은 묵살한 채 자신의 SNS와 토론회를 
통해 가짜뉴스를 퍼트렸다. 또 ‘계엄군은 시위대를 조준 사격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시위대가 경찰과 군경을 위협했다’
는 거짓 주장도 꾸준히 반복해왔다. 5.18 역사 왜곡을 일삼아 온 차 씨는 그러나 이 같은 이력을 바탕으로 자유한국당
의 추천을 받아 2년 전 ‘5.18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기도 했다.

차 씨는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으로 활동하는 동안에도 자신의 극우적 성향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2015년 새누
리당 추천으로 특조위원이 된 차 씨는 세월호 유가족이 요구한 적 없는 보상 문제에 대해 ‘유가족의 요구가 지나치다’
는 허위 글을 올려 국민적 갈등을 조장하기도 했고, 세월호 특별법에 반대하며 특조위 활동을 집요하게 방해했다. 차 
씨는 이 밖에도 2015년 시위 도중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숨진 백남기 농민 사건과 관련해 ‘백 씨가 물대포를 맞기 전 
‘빨간 우의’를 입은 남성 등에게 먼저 폭행을 당해 죽음에 이르렀다‘는 극우 커뮤니티의 음모론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유포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2014년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의 왜곡된 식민사관 발언이 논란이 됐을 당시
에는 ‘이렇게 올바른 소리를 하는 사람을 새누리당이 지켜주지 못하고 있다’는 등 자신의 극우적 가치관을 서슴지 않고 
드러냈다. 

차기환 씨는 과거 방문진 이사로 활동했던 6년 동안 MBC의 경영권을 흔들며 공영방송 파괴를 주도하기도 했다. 
2009년 한나라당 추천으로 방문진 이사가 된 차 씨는 엄기영 사장의 퇴진을 압박했고, 후임인 김재철 사장의 3년 전횡
을 뒤에서 전폭 지원했다. 2012년 방문진 이사 연임에 성공한 뒤에는 김재철 사장의 부적절한 법인카드 사용 등 배임 
논란을 묵인했고, 170일 파업의 책임을 묻는 해임안을 3번이나 부결시켰다. 차 씨는 MBC의 경영 뿐 아니라 편성과 보
도, 제작에 끊임없이 관여하며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흔들었다. 언론의 자유를 위해 목소리를 낸 구성원들을 대거 인사
조치 하는 등 경영진의 부당한 인사권 행사에도 적극 동조했다. 차기환 씨가 처음 방문진 이사가 된 2009년 당시 
MBC는 신뢰도와 공정성에 높은 점수를 받으며 국민의 사랑을 받는 공영방송이었지만 차 씨가 방문진 이사로 재임하는 
6년 사이 MBC의 신뢰도는 끝모를 바닥으로 추락했다. 

방통위는 다음달 4일, 22명의 지원자 가운데 방문진 이사 1차 후보자를 비공개로 선정한다. 언론노조 MBC본부는 극
단적 극우 인사인 차기환 씨가 또다시 공영방송의 관리·감독 기구인 방문진 이사 후보로 선정되는 비극은 결코 있어서
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의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올바른 판단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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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우 인사’차기환의 방문진 이사 지원을 규탄한다


